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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topic sensitization to aeroallergens is an 
essential preceding factor for atopic disorders. The infor-
mation on the sensitization rates and their changes is an 
important tool to cope with increasing atopic disorders; 
however, it is rarely available in Korea.
Objective: We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atopy, the 
sensitization rates to common aeroallergens and their recent 
changes. 
Method: With informed consent, skin prick tests were 
performed on the study population. Atopy was defined as 
that one or more positive skin prick test responses (wheal, 
≥3 mm) to the 16 common aeroallergens. The prevalence 
of atopy and the sensitization rates to each allerge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reports. 
Result: Approximately 7% (1,343, mean age of 13 years) of

school children in Jeju were enrolled. Skin tests to the 16 
aeroallergens were performed on 1,060 subjects (83%). The 
prevalence of atopy was 51.9%. House dust mites (HDM), 
Japanese cedar, Tyrophagus putrescentiae and citrus red 
mites were frequently sensitized aeroallergens. Comparing 
with previous reports, the prevalence of atopy and the 
sensitization rates of HDM, cedar and outdoor moulds were 
higher. 
Conclusion: Atopy among school children in Jeju is 
increasing. HDM, Japanese cedar and outdoor moulds are 
the important aeroallergens which are increasing recently. 
The increase of atopic disorder may be related to the change 
of living environment.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0;3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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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질환은 특정 원인 항원에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특

이 IgE가 생성되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의 수용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원인 항원, 즉 알레르기항원에 재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알레르기성 염증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알

레르기항원에 대하여 특이 IgE 항체가 생성되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의 IgE 수용체에 결합된 상태를 감작이라고 하며, 

흔한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여부는 알레르기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등 호흡기 아토피질환의 진

단은 물론 원인 및 악화 인자의 규명,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흔한 알레르기항원

을 이용한 피부단자시험은 아토피의 유무, 각 알레르기항원

에 대한 감작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간편하고, 경제적이

고, 비교적 민감한 방법으로 임상 및 역학조사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1-3)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관지천식과 알레르기비

염, 아토피피부염 등 아토피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

였는데
4,5) 국내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역학조사에서도 최근 

소아 아토피질환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6,7) 알레르기항원에 

반복적인 노출로 감작되고 이중 일부에서 아토피질환이 발

병하게 되는데,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은 유전적 소

인, 나이, 알레르기항원에 노출되는 시기, 정도 및 양 등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8)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

토피질환을 유발하는 알레르기항원의 분포 및 감작률이 변

화하고 있으며,
9)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국내

에서는 비교적 추적 관찰이 용이한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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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s pollen mixture Kentucky blue grass

Meadow fescue

Orchard grass

Rye grass

Timothy grass

Velvet grass

Trees pollen mixture I Alder

Elm

Hazel

Poplar

Willow

Trees pollen mixture II Beech

Birch

Oak

Plane tree

Animal hair I Cat epithelia

Dog epithelia

Guinea pig epithelia

Hamster epithelia

Rabbit epithelia

Animal hair II Cow epithelia

Goat epithelia

Horse epithelia

Pig epithelia

Sheep epithelia

Mould mixture I Alternaria tenuis (Alternaria alternata)

Botrytis cinerea

Cladosporium herbarum

Curvularia lunata

Fusarium moniliforme

Helminthosporium halodes

Mould mixture II Aspergillus fumigatus

Mucor mucedo

Penicillium notatum

Pullularia pullulans (Aureobasidium pull)

Rhizopus nigricans
Serpula lacrymans (Merulius lacrymans)

Table 1. Composition of mixture aeroallergens단면적인 연구는 흔하나,10-13)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아토

피 감작의 유병률 및 각 흔한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률 

연구는 드물며,
14) 이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룬 연구는 거

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서귀포시 학동기 소아 청소년을 대상

으로 아토피 감작의 유병률과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

작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10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시

행된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아토피 유

병률 및 각 흔한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률의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1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학동연령의 소아청소년 

18,984명 중 약 7%에 해당하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집단의 수는 과거 연구와 비교를 목적으로 결정하였고, 

연구대상 학교는 대상지역내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서귀

포시에 위치한 5개 학교(안덕초등, 서귀서초등, 남원중, 서귀

고, 서귀포여고)의 일부 학급(총 1,343명)을 대상집단으로 정

하고, 이중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1,228명(91.4%)을 대상으로 

흔한 흡입 알레르기항원을 이용하며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

였다. 

2. 피부단자시험에 사용한 알레르기항원

  비교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흡입 알레르기항원 13종에 일

부를 더하여 16종의 알레르기항원을 사용하였다. 최근 국내

에서 비교적 높은 감작률이 보고되고 있는 긴털가루진드기

(Tyrophagus putrescentiae),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Hop japanese) 

꽃가루와 대상지역이 국내 타 지역과는 특징적으로 다른 목

장지역임을 고려하여 가축의 털 항원을 추가하였다. 

  피부단자시험에 사용한 알레르기항원은 다음과 같다. 북

아메리카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유럽집먼지진

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

trescentiae), 잔디꽃가루(Grass pollen mixture), 쑥(Mugwort), 두드

러기쑥(Ragweed), 환삼덩굴(Hop Japanese), 조기 개화 수목 꽃

가루(Tree pollen mixture I), 후기 개화 수목 꽃가루(Tree pollen 

mixture II), 소동물 털(Animal hair I), 대동물 털(Animal hair II), 

실외 곰팡이 포자(Mould mixture I), 실내 곰팡이 포자(Mould 

mixture II) 등 13종은 상업용 알레르기항원(Allergopharma, 

Reinbek, Germany)을 사용하였다. 일부 혼합 알레르기 항원들

의 내용물은 Table 1과 같다. 일본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Japanese cedar) 꽃가루는 미국 Greer사(Lenoir, NC)의 알레르기

항원을 사용하였다. 바퀴벌레(Cockroach)는 의용절지동물 소

재은행
15)
에서 구입한 독일바퀴와 이질바퀴 항원(각 1 mg/mL)

을 1：1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귤응애(Panonychus citri, Citrus 

red mite)는 귤응애에서 단백 항원을 추출하여 제조하여 사용

하였는데, 동년 10월 제주도내 감귤 밭에서 귤응애를 채취하

여 식염수에 귤응애를 1：10 w/v으로 혼합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방치한 후 30분간 3,000 g로 원심분리 한 후 동량의 글

리세린(50%)을 첨가하여 최종농도가 1：20 w/v가 되게 하였

다. 양성대조액은 히스타민 1 mg/mL (Allergopharma, Reinbek, 

Germany), 음성대조액은 생리 식염수에 글리세린(50%)을 1：

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3. 피부단자시험 방법 및 결과 판정

  피부단자시험은 왼쪽 전완부에 각 검사 시약을 한 방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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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Age (years), Mean±S.D (Range) 13.1±3 (7∼18)

Sex, M/F 542/518

Age (years) group N %

7∼9 192 18.1 

10∼12 256 24.2 

13∼15 282 26.6 

16∼18 330 31.1 

Table 2. Demographic features of study subjects

Prevalence of atopy

(atopy/total)
550/1,060 51.9 % 

Sensitization to each 

allergens
N % (95% CI)

D. pteronyssinus 389 36.7 (33.8∼39.6) 

D. farinae 357 33.7 (30.9∼36.5)

Japanese cedar 193 18.2 (15.9∼20.5)

T.putrescentiae 130 12.3 (10.3∼14.3)

Citrus red mite 127 12.0 (10∼14)

Moulds I  73  7.0 (5.5∼8.5)

Cockroach  45  4.3 (3.1∼5.5)

Grasses  35  3.3 (2.2∼4.4)

Mugwort  28  2.6 (1.6∼3.6)

Ragweed  26  2.5 (1.6∼3.4)

Hop japanese  24  2.3 (1.4∼3.2)

Moulds II  21  2.0 (1.2∼2.8)

Animal hairs I  18  1.7 (0.9∼2.5)

Trees II  18  1.7 (0.9∼2.5)

Trees I  16  1.5 (0.8∼2.2)

Animal hairs II   4  0.4 (0∼0.8)

Table 3. Prevalence of atopy and sensitization rate to each 

aeroallergen

Male Female

N % N %

D. pteronyssinus* 223 41.1 166 32.1 

D. farinae* 208 38.4 149 28.8 

T. putrescentiae  75 13.8  55 10.6 

Cockroach  25  4.6  20  3.9 

Citrus red mite  68 12.6  59 11.4 

Japanese cedar 106 19.6  87 16.8 

Hop japanese  14  2.6  10  1.9 

Mugwort  18  3.3  10  1.9 

Ragweed  11  2.0  15  2.9 

Animal hairs I   9  1.7   9  1.7 

Animal hairs II   1  0.2   3  0.6 

Moulds I*  47  8.7  26  5.0 

Moulds II  12  2.2   9  1.7 

Trees I   9  1.7   7  1.4 

Trees II  12  2.2    6  1.7 

Grasses  22  4.1  13  2.5 

*P<0.05.

Table 4. Difference of sensitization rates according to sex 

떨어뜨린 후, 22 G 바늘을 이용해 단자를 시행하였다. 결과

는 20분 후 팽진 크기와 발적 유무로 판독하였다. 팽진 크기

가 히스타민에 의한 팽진 크기 이상인 경우(A/H ratio≥1) 피

부단자시험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항히스타민제 복용 여부

에 관계없이 히스타민에 의해 생기는 팽진의 직경이 2 mm이

하이거나 음성대조군에서 팽진이 관찰되는 경우는 유효검사

에서 제외하였다. 

  피부단자시험에서 흔한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1종 이상 감

작된 경우를 아토피로 정의하고, 각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

작률은 유효검사 중 각 알레르기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

람의 수로 정의하였다.

4. 통계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불연속변수의 비교는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유의

확률(provability value, P value)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한 1,228명 중 유효한 검사는 1,060명

(83%)이었다. 7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1±3세였고, 남자 542명(51%), 여자 518명(49%)이었

다. 연령별 분포는 7∼9세 192명(18.1%), 10∼12세 256명

(24.2%), 13∼15세 282명(26.6%), 16∼18세 330명(31.1%)이었

다(Table 2).

2. 아토피 유병률 및 흡입 알레르기항원 감작률

  아토피 유병률은 51.9% (550/1,060)였다. 각 알레르기항원

의 감작률은 유럽집먼지진드기 36.7% (389명), 북아메리카집

먼지진드기 33.7% (357명), 일본 삼나무 8.21% (1,193명), 긴털

가루진드기 12.3% (130명), 귤응애 12.0% (127명) 순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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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95% CI)

10∼12

(95% CI)

13∼15

(95% CI)

16∼18

(95% CI)
Gradient R

2

D. pteronyssinus 31.3 

(24.67∼37.14)

34.0

(28.17∼39.78)

32.9 

(27.38∼38.33)

45.6 

(39.78∼50.52)
2.147 0.450

D. farinae 28.1 

(21.75∼34.50)

33.6 

(27.80∼39.37)

28.3 

(23.02∼33.51)

41.5 

(36.20∼46.84)
1.800 0.679

T. putrescentiae 8.9 

(4.82∼12.87)

12.5 

(8.44∼16.55)

9.2 

(5.82∼12.55)

14.6 

(10.75∼18.35)
0.757 0.988

Cockroach 3.1 

(0.66∼5.59)

6.6 

(3.58∼9.69)

1.4 

(0.03∼2.78)

5.5 

(3.00∼7.90)
0.028 0.000

Citrus red mite 9.4 

(5.24∼13.51)

17.2 

(12.56∼21.81)

12.0 

(8.22∼15.79)

9.4 

(6.24∼12.54)
−0.380 0.043

Japanese cedar 15.6 

(10.47∼20.78)

18.4 

(13.61∼23.10)

16.6 

(12.27∼20.94)

20.9 

(16.52∼25.30)
0.688 0.302

Hop japanese 5.2 

(2.05∼8.36)

3.9 

(1.53∼6.28)

0.7 

(0.26∼1.68)

0.6 

(0.23∼1.45)
−1.287 0.926

Mugwort 4.2 

(1.33∼7.00)

3.5 

(1.26∼5.77)

0.7 

(0.26∼1.68)

2.7 

(0.97∼4.49)
−0.612 0.525

Ragweed 2.6 

(0.34∼4.85)

5.5 

(2.68∼8.25)

0.7 

(0.26∼1.68)

1.5 

(0.20∼2.84)
−0.594 0.398

Animal hairs I 1.6

(0.00∼3.31)

2.0

(0.25∼3.64)

0.7 

(0.26∼1.68)

2.4 

(0.76∼4.08)
0.039 0.018

Animal hairs II 0.5 

(0.00∼1.54)

0.8 

(0.00∼1.85)

0 

(0∼0)

0.3 

(0.29∼0.89)
−0.112 0.451

Moulds I 7.3 

(3.60∼10.97)

12.9 

(8.78∼16.99)

2.5 

(0.66∼4.27)

5.8 

(3.25∼8.27)
−1.181 0.388

Moulds II 1.6 

(0.19∼3.31)

3.9 

(1.53∼6.28)

0.7 

(0.26∼1.68)

1.8 

(0.38∼3.26)
−0.195 0.118

Trees I 3.1 

(0.66∼5.59)

2.7 

(0.73∼4.72)

0.7 

(0.26∼1.68)

0.3 

(0.29∼0.89)
−0.782 0.979

Trees II 2.1 

(0.05∼4.10)

2.0

(0.25∼3.64)

1.4 

(0.03∼2.78)

1.5 

(0.20∼2.84)
−0.193 0.794

Grasses 2.6 

(0.34∼4.85)

5.1 

(2.39∼7.76)

2.5 

(0.66∼4.27)

3.0 

(1.18∼4.88)
−0.121 0.089

Table 5. Change of sensitization rates according to age (years) groups

3. 성별, 연령 간 흡입 알레르기항원 감작률

  성별 간 흡입 알레르기항원의 감작률은 일부 알레르기항

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유럽집먼지진드기, 북아메리카집

먼지진드기, 실외 곰팡이 포자 등에서 남자의 감작률이 높았

다(Table 4).

  표본집단을 3년 간격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각 알레르기항

원의 감작률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유럽집먼지진드기, 북아메

리카집먼지진드기, 긴털가루진드기와 일본삼나무 등에서 나

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환삼덩굴, 쑥, 두

드러기쑥, 대동물 털, 실외 곰팡이 포자, 조기 수목 꽃가루, 

후기 수목 꽃가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4. 최근 10년간 아토피 유병률과 흔한 흡입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작률 변화

  1998년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14)에서는 13

종의 알레르기항원을 사용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이 

3종의 알레르기항원을 추가하여 검사하였다. 기존 연구의 아

토피 유병률은 37.6%였고, 이번 연구에서 3종의 알레르기항

원(긴털가루진드기, 환삼덩굴 꽃가루, 가축 털 항원)을 제외

하였을 때 아토피 유병률은 51.2%였다. 최근 10년간 13.6%포

인트 증가하였다. 각 흡입 알레르기항원의 감작률은 유럽집

먼지진드기가 26.6%에서 36.7%로 증가하였고, 북아메리카집

먼지진드기가 22.7%에서 33.7%, 일본삼나무가 9.7%에서 

18.2%, 실외 곰팡이 포자가 1.7%에서 6.9% 등으로 5%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귤응애는 14.2%에서 12%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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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4)

2008

Total No. (M/F)  1,035 (544/511)  1,060 (542/518)

Age (years), 

  Mean (range)

12.3 (7∼16) 13.1 (7∼18)

Atopy prevalence  37.6% (390/1,035)  51.2% (543/1,060)

Allergen
Sensitization rates 

(%)

Sensitization rates 

(%)

D. pteronyssinus 26.6 36.7 

D. farinae 22.7 33.7 

Citrus red mite 14.2 12.0 

Cockroach 11.3  4.2 

Japanese cedar  9.7 18.2 

Animal hairs I  2.4  1.7 

Moulds I  1.7  6.9 

Mugwort  1.7  2.6 

Grasses  1.1  3.3 

Ragweed  0.9  2.5 

Trees II  0.6  1.7 

Trees I  0.4  1.5 

Moulds II  0.2  2.0 

Table 6. Change of atopy prevalence and sensitization rates 

according to interval of 10 years

벌레는 11.3%에서 4.2%로, 소동물 털은 2.4%에서 1.7%로 감

소하였다(Table 6). 

고      찰

  최근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

기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아토피질환의 급

격히 증가하고 있고,
1,2)

 이는 유전적 소인, 나이, 감작시기, 노

출 정도 및 노출 양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5)
 대규모 인구이동이나 인구 집단의 변화가 없는 우리나

라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아토피질환의 유병률 증가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산업화로 인해 주거 환경

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16)

 특히 학동기에는 비디오, 텔레비

전, 컴퓨터를 즐기는 시간이 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

의 증가와 함께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바퀴벌레 등 실내 알

레르기항원의 노출 기회가 늘었으며
17) 가정에서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에 대한 접촉이 늘면서 알레르기 환자에서 

애완동물의 비듬과 털 항원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져 있다.
18) 

최근 급격한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도 과거에 비

해 심해지고 있다.
9)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은 기후적 차이에 따른 식

물지리대(floristic zone)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공조림(urban 

forest) 및 상업용 수종에 따라 혹은 검사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고될 수 있다.
19-21)

 한반도 남단의 섬인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대에 속하여 국내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감귤, 야자

수, 문주란, 선인장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습도와 기온이 높은 독특한 난대성 해양성 기후와 특정 

수종의 인공조림으로 인해 제주도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는 현격히 다른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율을 보이고 있

다.
12) 다른 지역과 상이한 식생분포에 의한 제주 지역 아토피

질환의 원인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동안 다양

하게 이루어졌으며, 감귤 잎에 기생하는 귤응애와 감귤 밭의 

방풍 목적으로 인공 조림한 일본삼나무의 꽃가루가 중요한 

원인 알레르기항원임이 밝혀져 있다.
22-24)

 또한 최근 아토피

질환의 증가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알레르기항원으로 작용

하는 꽃가루의 다양성으로 보는 견해
25)도 있어, 제주에서 알

레르기항원 감작률의 변화가 국내 다른 지역 알레르기항원 

감작률의 변화를 미리 예측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구는 10년 전 다른 연구자에 의해 같은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결과
14)를 현재 시점에서 유사하게 재구성하여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토피질환의 변

화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구방법은 출생 코호트 연구

(birth cohort study)이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 단면적 연구(cross sectional study)를 시행하

여 과거 시점의 다른 연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려면, 과거 

연구와 표본추출, 피부단자시험 방법, 종류 및 판정기준 등

이 과거 연구와 같아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계획단계부터 

이를 염두하였으며, 일부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는 피

부단자시험의 알레르기 항원, 위음성판정기준 등을 제외하

고는 과거 연구방법을 따랐다. 국내에서도 흔히 알려진 유실

수 응애류, 삼나무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국내 

상업화가 필요하다. 과거 항히스타민제 복용여부로 위음성

을 판정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항히스타

민제 복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소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양성대조액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위음성을 판단하였다. 과

거 연구의 원자료의 부재로 본 연구와 통계학적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지만 본 연구와 같이 신뢰구간을 제

공한다면 원자료 없이도 향후 시행될 연구와 비교분석이 좀

더 용이할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소득의 증가, 인구의 이동, 

인구밀도의 증가, 환경오염의 증가 등이 일부 편향오류로 작

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없어 감

작률 변화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

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 연

구 시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큰 장점이 

있다.   

  최근 10년간 제주 서귀포지역에서 아토피가 급격히 증가

하였고, 집먼지진드기, 일본삼나무, 실외곰팡이에 대한 감작

률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10년간 유전적 소인의 변



 전봉희 등: 제주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및 흡입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률 19

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급격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없었으므

로, 생활환경 내 알레르기항원의 양과 노출 시간, 알레르기

항원의 종류 등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실내 알레르기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경우, 과거 10년 전에 

비해 겨울철에도 높은 실내온도 및 습도가 유지되고, 실내 

생활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 귤응애, 애완동물에 의한 감작률의 감소가 이를 뒷받침한

다. 일본삼나무와 실외 곰팡이에 대한 노출은 실외 온도 및 

습도에 영향을 받는데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가 증가하고 있

는 최근 수십 년간의 기후 변화
26)
에 일부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삼나무의 경우,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인공조림에 

의한 알레르기항원의 양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기후대가 유사한 일본 중남부 지역에서는 일본삼나

무 개화에 따른 경보시스템
27)은 물론 알레르기 증상 및 삶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연구
28) 등이 보고되어 있다. 집먼지진드

기, 실외 곰팡이 등에서는 남아에게 높은 감작률을 보였는데, 

성별간 감작률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연령별 

감작률은 집먼지진드기, 일본삼나무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 증가에 따라 알레르기항원의 감작이 누적되어 가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증가 경향을 보인 알레르기항원

에 대한 감작률이 향후에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환삼덩굴, 쑥, 두드러기쑥, 대

동물 털, 실외 곰팡이, 수목류 등은 연령에 따라 감작률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일상 환경내 알레르기항원

의 노출이 적어져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향후 더 감소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최근 실내 환경 알레

르기항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알레르기항원 감작에 취

약한 저연령군에 높은 감작률이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한 시점의 단면적 연구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

는데 한계를 보였다. 향후 출생 코호트를 통한 아토피 및 원

인 알레르기항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나, 이

는 10년 이상의 연구기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

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동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수년 

간격으로 동일한 조사를 반복 시행하고 이와 함께 생활환경

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한다면 환경 변화에 따른 아토피 

질환의 증가 원인을 밝혀 아토피질환을 대처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      론

  제주 서귀포시 학동기 소아청소년의 아토피 유병률은 

52%이며,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이다. 흡입 알레르기항원 중

에서 집먼지진드기, 일본 삼나무, 실외 곰팡이 감작률이 다

른 알레르기항원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생활

환경의 변화가 최근 아토피질환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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